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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릉 훈련원에서

서삼릉(西三陵)은 3기의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종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 인종과 인종비 인성왕후의 효릉, 철종과 철

종비 철인왕후의 예릉이 조성되면서 한양 서쪽에 있는 3릉

이라 하여‘서삼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서

삼릉에는 이외에도 3기의 원과 1묘, 왕자·공주·후궁 등의 

묘 47기, 태실 54기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서삼릉은 조선 왕

실의 공동묘지인 셈이다.

이 서삼릉 인근에 한국보이스카우트의 요람인 보이스카

우트 중앙훈련원이 있다.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이 훈련

원에서 기본훈련, 상급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받았다. 

경기도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2년 뒤 서울로 전근오

자마자 보이스카우트를 담당했다. 주말에 학생들과 산과 

들로 나가는 일이 잦다보니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데, 마

침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에게 배당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도 나는 야외활동을 좋아했다. 방학이면 산과 들로 강이나 

바다로 대원들과 야영을 다녔다. 주말에도 각종 행사로 바

쁘게 움직였다.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

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기본훈련, 상급훈련, 부교수 훈련 등

을 차례로 받았다. 심지어 필리핀에 가서 교수 훈련까지 받

았다. 전교생을 보이스카우트로 가입시켰으며, 교사들이 보

이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되도록 했다. 전

교생이 참여하는 야영대회도 했다. 바로 이 서삼릉 중앙훈

련원에서. 그뿐만이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활

동무대를 넓혀 성동지구 연합회 사무장을 맡았고, 서울연

맹 국제담당 훈육위원이 되었으며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

본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와 계간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하기도 했다. 

그 기간 중에 대원들을 이끌고 대만 잼버리, 스웨덴 잼버

리, 호주 잼버리 등에 참여했고 알라스카에서는 캠프스텝

으로 봉사했다. 한국잼버리 준비위원으로도 활동 했다. 이

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서삼릉 중앙훈련원을 

자주 방문해야 했다. 왜냐하면 각종 파견단 발대식을 그곳

에서 하기도 했고, 훈련원에서 있었던 각종 훈련에 스텝으

로 봉사도 해야 했다. 중앙훈련원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

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 

한국 방문 중에 보이스카우트 중앙훈련원을 방문했다. 스

카우트 선배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갔다. 어찌 감회가 

따르지 않겠는가. 처음 가는 곳처럼 낯설었으나 훈련원이 

가까워질수록 예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함께 간 

선배 두 분은 지난 해 행사 때문에 다녀갔다는데도 처음 가

는 길 같다고 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고 돌아 도착했다. 예

전에 있던 그 자리에 전과 똑같이 그대로 중앙훈련원 건물

이 있었다. 지붕이 높게 하늘을 향해 솟아 있고 계단을 올라 

들어서면 정면에 강당이 있고 왼쪽으로 사무실들이 있었다. 

예전의 그대로 거기 있었다. 

훈련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서삼릉에서 유명

하다는 맛집‘서삼능 보리밥’에서 보리밥에 꼬다리를 대

접 받았다. 훈련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도 함께 활동

했던 선배임을 알게 되었다. 교장으로 은퇴하고 보이스카

우트 지도자로 계속 활동했는데 올 초에 훈련원장직을 맡

게 되었다며 70대 중반에 일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그

치지 않고 옛이야기가 이어졌다.   

모처럼 찾은 훈련원을 그냥 떠나기 아쉬워 훈련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중앙훈련원 건물에서 야영장으로 내려오는 비탈에 낯

익은 이름이 검은 돌에 새겨져 있었다. 한국연맹 사무총

장을 역임했던 고 김규영 씨의 기념비였다. 출생연도와 사

망연도만 새겨져 있고, 그가 평소에 즐겨 했던 말, 한 마디

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1993년 2월 필리핀 마켈링 훈련소에서 교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김규영 씨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총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근무하고 있

었다. 교수 훈련이 끝나는 날, 훈련소를 방문했던 김규영 

씨는 나를 반겨 주었고, 저녁에 따로 불러내어 마닐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시내관광을 시켜주었다. 

그날 저녁 무엇을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화

려한 빌딩들 뒤에 다 쓸어져 가는 움막집들을 보고 놀랐

던 기억이 희미하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의 따뜻한 

마음이다. 후배를 위해 당신의 시간을 기꺼이 쪼개 대접해 

주었던 그 마음은 아직도 따뜻하게 내게 남아 있다. 한 줌

의 재가 되어 사람은 떠났어도 추억은 영원하다.

몇 걸음 옮기니 고 안승기 씨의 기념비가 있었다. 그를 추

모하며 심은 향나무 앞에 한국 스카우트 원로, 그 밑에 그

의 이름 석 자와 1918~2014 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에서 

1970년대~1980년대 스카우트 지도자 활동을 했던 사람

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서대문지구 사무장을 오

래 했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주었다. 당신이 망가지

는 것도 개의치 않고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

해 노력했던 분이다. 

서삼릉 훈련원 뜨락에서 만난 김규영 총장과 안승기 대

장을 기린다. 김 총장의 기념비에 새겨진 말씀을 되새겨 

본다.

‘청소년의 눈에 비치는 것은 어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

른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따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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